
관절염 치료제 나쁘지만은 않네…
홉킨스대학 로스스타인 박사 , 셀레브렉스가 루게리그병에 효과 입증

관절염 치료제인 셀레콕시브(상품명 셀레브렉스)가 루게리그병이라고 불리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동물실험 결과 밝혀졌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의과대학의 신경과 전문의 제프리 로스스타인 박사는 신경학 연보 최신호 인터넷판

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ALS 관련 인간 유전자를 만들어 내도록 유전자 조작된 쥐들에게 고단위의 셀레콕시

브가 함유된 먹이를 준 결과 셀레콕시브가 투여되지 않은 쥐들에 비해 운동기능 쇠퇴, 체중감소 같은 ALS증

세가 2주 늦게 나타나고 수명도 보통 쥐의 평균 수명인 4개월의 25%에 해당하는 28일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로스스타인 박사는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약 350명의 ALS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며 앞으

로 1-2년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로스스타인 박사는 셀레콕시브는 염증을 촉진하는 COX-2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

고 있다고 밝히고, 이 효소는 뇌신경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별 모양의 세포인 성상교세포(星狀膠細胞)를 자극

해 뇌에서 과도한 화학적 신경전달물질을 분비시킴으로써 ALS를 유발하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반드시 ALS를 일으키는 원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ALS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고 로스스타인

박사는 지적했다.

ALS는 근육이 힘을 잃어가면서 결국에는 온 몸이 마비돼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진행성 신경질환으

로 과거 미국 프로야구 선수 루 게리그가 이 병으로 죽어 루게리그병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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